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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남요한 한언 7}룰략 i교회
Korean R.C. Church of St. John Nam

“물까지 견디 는 이)는구원을 받을
것이다 n (마태오10，17 - 22)

주임 선부 :남 시몬(해근)

부주엄선부 :이 안드레아(환규)

본당 수녀 :김 소피아(마리아)

교회 시간표

주일 미사 :오전 8시 11시(본미사)，12시 30분(학생미사)

평일 미사 :매일 오전 9시 수요일 오후 8시
고백 성사 :주일 11시 미사 전.후

주일 학교 :주일 오전 11시

한글 학교 :주일 오전 10시
예비자교리:주일 오전 9시 30분
병자봉성체:매월 첫 금요일

유아 영세 :매월 둘째 토요일(한달전 신청)

3663 White Plains Road Bronx ，NY 10467
사무실 :(718) 231-2414 수녀님 :(914) 265-0117

자 :(914) 707-3182 Fax: (718) 405-0053



2.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오니 주님 진실하신 하느님，저를

구원하소서 오로지 주님만 믿나이다 당선 자애로 저는

기뻐하고 즐거워 하리이다.@

3.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비추시고，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당신 앞 피신처에 그들을 감추시어，사람들의 음모에서 구해

내소서.@

:플�

줬씨
성 김대건 안드례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

n 압당송
이 성인은 하느님의 법을 위해 죽기까지 싸웠으며， 악인들의

말도 무서워하지 않았다.그는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

<대영광송> n 저~2독서 (우리는환난도 자랑으로 여겁니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5，1-5)

형제 여러분，1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2 믿음 덕분에，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총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4￥량으로 여겁니다. 3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도 자랑으로 여겁니다.우리가 알고 있듯이，환난은

인내를 자아내고 4 인내는 수양을 수양은 희망을 자아법니다.

5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g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O 행복하여라，의로웅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태 5，10)

(너희는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 이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1 0，17-22)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7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18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그들과 다 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19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어떻게 말할까，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그때에 너희에게 일러 주실 것이다.

n 복

n 제1독서(너희는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즈카르야를 살해하였다

(마태 23，35 ).)
역대기 하권의 말씀입니다 (24.18-22)
그 무렵 18 요아스 임금과 유다의 대신들은 주 저희 조상들의

하는님의 집을 저버리고，아세라 목상과 다른 우상들울점렸다

이 죄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가 내렸다.19 주님께서는

그들을 당신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셨다.

이 예언자들이 그들을 거슬러 증언하였지만， 그들은 귀를 기울

이지 않았다.20 그때에 여호야다 사제의 아들 즈차르야가 하느님

의 영에 사로잡혀， 백성 앞에 나서서 말하였다.“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어찌하여 주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그렇게 해서는 너희가 잘될 리 없다.너회가 주님을 저버렸으니

주님도 너희를 저버렸다"’

긴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거슬러 음모를 꾸미고，임금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집 뜰에서 그에게 돌을 던져 죽였다. 22 요아스

임금은 이렇게 즈카르야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바친

충성을 기억하지 않고，그의 아들을 죽였다.즈카르야는 죽으면서

이렇게 말하였다.“주님께서 보고 갚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g 、화답송 (시편31(30)，3c -4.6과 7L 과 81.17 과 211 L(@ 61))
@ 주념，제 목숨 당선 손에 맡기나이다.

1.이 봄 보호할 반석 되시고 저를 구원할 성채 되소서.

당신은 저의 바위，저의 성채이시니 당신 이름 위하여

저를 이끌어 주소서.@



20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21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22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나다.@ 그라스도님， 찬마합니다.

<신경>

n 영성체송 (마태 16，24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체 셉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짧짧

미사해절 제1독서 제2독서 신자기도

7/ 3 8시 이 상자 ~그1 ..!=닝「 극i구4 벙- 경숙 박 미순

11시 이 창섭 아。 며。사。 양 정남 이 종숙

7/10 8시 홍 숭표 김 민환 ~그J :;져。...Q....호。 며。 τ거r“r

11시 최 일환 김 형남 김 여경 최 금연

확 샤 : 씨1 져};4묶 & 짜 책땅 칩f 혈경전 & 쉴l'했훈

황현:자 : 유휴현&이재웅 가족 다음주 :최고남&이강민 가족

헌금봉사 : 정의의 거울 Pr 다음주 :은총의 중계자 Pr
운전봉사 ; 문 명남 다음주 : 김 영태

본당 밴 운행시간 Yonkers 노인 아파트 앞(1，2호차 - 9 : 00 출발)
Grand Concourse( 옛 성당 건너편)-9 : 00 출발

주간미사 신청하선 분들

본당신부님(생미사) :강마가렛[순연]봉헌

경로잔치 도움주신분들(감사미사) :회장단 봉헌

윤세식(생미사):강마가렛[순연]봉헌

김자환(생미사):양리카드로[경식]가족봉헌

자녀들을 위한(생미사):박다니엘[경룡J，박아네스 봉헌

박누갈다[경애](연미사]:박아네스，박다니 옐 봉헌

윤멜리디나(연미사) :윤안토니오[광석]가족봉헌

불쌍한 연옥영흔을 위하여(연미사):한빅토리노[성천]봉헌

성 가

입당 :순교자 찬가 (성가283)

봉헌 :성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 노래 (성가287)

성처I : 천사의 양식(성가187 )

파견 :순교자의 믿음 (성가286 )

1흩~흩
흩「 필~ •.-.-..-. 교회 소식

(1)본당 야유회

다음주일(10일)본당야유회가 11시미사후 F，D，R PARK
(파킹장 4CS) 에서있습니다. 즐거운 하루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골프가지 마시고 가족들과 구역원 들과 함께 즐거운

하루가 되도록 협조합시다�‘

• 최 준 프로께서 첩펑 례슨이 있으며 골프체교환도 있습니다.

안 쓰시는 골프체가 있으시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2) 영세식 소식

지난 6개월 동안 준비한 예비자의 영세식이 17일(주일)11시
미사 중에 있습니다.

(3) 새 예비자 교리시작

7월24일(주일)아침 9λ130분부터 새예비자 교리가 시작됩니다.

가족이나 이웃중에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인도하도록 합시다.

(4) 미 동북부 울뜨레야 소식

내일(월)뉴저지 103위 성당에서 아침 9시부터 지구 울뜨레야가 시작

됩니다 당일 본당에서 버스를 대절했습니다. 꾸르실리스따 가족들은

아침 9시까지 성당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5) 교구청 기금 (Stwardship Appearl)
교구청기금을 아직 미납하신 분은 (교무금1달치)회계연도 8월말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단

(6)가톨릭 방송

지난주에 방영된 본당탐방 (성남요한성당)편을 오늘 11시미사후
친교실에서 다시 보여드립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7) 2011 청년 성령대회

7월23(토)-24 일(주일)까지 ‘너희는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



주제로 뉴저지 Paramus Catholic High School sptj 18서|이상 정년늘

성령대회가 있습니다.참가비는 $50 이며 (6/30 까지 $40) 문의는 Tel

(201) 947-4717 이나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 이번달 (7월)커피및 친교실 청소는 효전좌 구역입니다.

다음달 (8월)은동부 브롱스 구역입니다

2011 경로잔처 도움 주신 분들

/

장윤화 200 할봉국 100 강서호|관

문민영 350 이참섭 100 지휘남

손달구 100 김일규 100 서진협

정복기 200 죄 필 200 01국진
봐증환 60 조용국 100 대건회

임석태 200 김부균 500 한광희

정철수 100 김 철 100 김원식

한성천 100 마르꼬호1100 김상태

김을수 100 권의진 200 골프회

방문턱 100 김형남 100 이재웅

유휴현 100 박세복 100 울뜨리아

정순조 100 김진우 100 지참욱

윤용태 200 앙명상 100 산수갑산

핑크미용실 100 뉴욕정비 100
이준치고~100

c::::::J:i"L"，:중늪o’
E를흐i늑=효:!

200 박용선 100
100 김철재 100
100 성모호1 200
100 윤광석 100
200 서균덕 100
100 이종언 100
100 김민석 100
100 공연수 300
100 김효태 100
100 앙경식 100
100 꾸리아 200
100 이준섭 100
300 고향집 100
브롱스노인회 100

한상수 윤구식 한치남 이수학 권의진 조현종

김관희 이무솜 김영태 노경수 공연수 장로사

이병학 한마트 김부균 신대철 신흥원 김윤환

도움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회장단 일동-

우리들의 정성

주일헌금 :$1，978.00
교육헌금 :$4，318.49
교 무 금 :$ 2，550.00
조부자 (5-6) 장윤화 (6-7) 윤용태 (5-6) 김문자 (7)
이호원 (1-6) 서진협 (4-6) 오정자(완납) 김재찬 (5-8)
추성 태(5-6) 김기자(완납) 조현종 0-6)
Stwardship Appearl : $240.00 누계 :$ 7，295.00
이호원 박숙희 유영애(봉헌) 김기자

성체조배
성체조배는 감실 안에 모셔놓은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꺼1 인시-를드린다
는 뜻인데 사실은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과 나 딘�똘이서지극히 시-적

인 대화를 하는 것을 말한다.성체조배는 가장 좋은 기도이고， 아울러서 성

체조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입는다고 한다‘그렇지만 데부분의 신자들은

성당엘 자주 가지 못하기 때문에 성체조배를 할 수 있는 지회는 주일날 성

당에서 미사 참례를 할 때뿐인 것 같다，몇 년전에 작고히-신마더 데레사

수녀님께서 성체조배에 대한 당신의 경험담을 텔레비존에서 발씀하시는 것

을 들은 적이 있다.수녀님께서 경영하시는 인도의 한 시골마을에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병원이 있었다，그곳은 도시에서 좀 떨어진 성당이 없는 빈민

촌 이였기 때문에 수녀님들은 미사참례도 지i주 할 수가 없었다.수녀님들

은 몹시 힘들어했고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기계처럼 일만 하고있었다 마

더 데레사 수녀님께서는 그렇게 힘들어하시는 수녀님들이 아떻게 하면 좀

기쁘게 일을 할 수가 있을까? 궁리를 하시다가 수녀님들에게 성체조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셨다， 그래서 병원 한구

석에 자그마한 방 하나를 마련해서 그곳에서 좀 떨어진 도시의 한 신부님

께 한 달에 한 번식 미사를 드려주실 것을 부탁하시고는 미사 후에 성체를

감실 안에 모셔놓았다， 그리고는 수녀님들에게 시간이 있을 때마다 성체조

배할 것을 권하셨다 수녀님들을 틈틈이 성체조배를 했、꼬!한 한 달이 지나

면서부터 수녀님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돌떤서 생기기-돋아나기 시작했다고

데레사 수녀님께서는 말씀하섰다. 수녀님들은 성체조비}륜히-떤서삶의 기

쁨을 되 찾은것이였다. 하긴 내가 아는 한 신부님께서또 매일 아침저녁으

로 성체조배를 하면서 시-제의길을 계속 간다고 히-신다성체조배는 우리

가 주님과 마주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들，아무에게니-발 할 수 없는 지극히

사적인 일들을 말씀드릴수 있으니 시-실생각해보떤 그 얼마나 은혜로운 일

인지 모른다 i 정말이지 쉽께 찾아갈 수 있는 성당이 있아서 아무 때나 성

체조배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 가?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만， 대부

분의 신자들은 성당엘 한 주에 한 번 주일 미사에 깜례히기 위해 갈 뿐이

니 그 때 성체조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미시�기-시작되지 몇 분전，

또는 미사를 마치고 감실안 성체 안에 계시는 주님께 지난 한주간동안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그러고는 그 동안의 니-자신을 반성때보떤서 주님앞에

미안했던 일，어려웠던 일，고마웠던 일 등 등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한 주

간을 주님께 맡기떤 더 할 나위 없는 은혜로운 성체L쪼뇌11기 되겠다， 물론

나 자신 마음이 가벼워짐은 말할 필요도 없다.정딸이지 우리와 함께 하시

기 위해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좀 자주 찾아 펠고，니-의사정이

야기도 하고，위로도 받아야 되겠다.정말이지 북한，종극낌이 성당이 없는

곳 에 사는 사람들에 비하면 마음만 먹으면 성당옐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큰 은총 속에 시-는지모르겠다. 우 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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